
2009.5.15. 3차 천국성령운동(정주리 강도사)

선생님께서 확인해주셨고 큰 계시이기에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주님,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는 앞으로 40일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며 천국성령운동을 통해서 제가 해야될 일과 방향을 잡고 구상

을 하다가 선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서 한 번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깼습니

다.제 몸을 제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살짝 눈을 떴는 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이때 저는 분명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손이 보였습니다. 공중에 떠있었고 자유자재로 빠

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7,8층 높이정도였습니다. 왼손이었고 살짝 구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손

의 엄지손가락 사이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바깥세상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폭풍과 천둥번개가 쳤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것들이 바람에 다 뽑히고 쓸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벌어져있는 손가락 사이에 보

호막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저는 외부로부터 매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손은 날아오는 모든 것들의 충격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손에 비해 저는 정말 비교가 안될만큼 아주 작았지만 그 손을 조심스

럽게 만져드렸습니다. 튼튼하지만 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를 빠르게 움직이고 다니는 손을 몇명

의 사람은 아주 위험하게 차를 몰고 따라오면서 그 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그 

중에 몇 명은 겨우 간신히 손이 닿기는 하지만 이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판

의 날이었습니다.그리고나서 또 한번의 진동이 있은 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확인해보니 2시 

33분었습니다.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우연으로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그 생각들을 머리속에서 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께

서 ‘성스러운 호소’ 책이 헐정도로 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순

간 펼친 부분부터 하나님의 손에 강한 구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의 손

은 아직도 멈춰있어야 될 때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손을 억제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심판의 손을 이

제 억제할 수가 없다. 무서운 폭풍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떨어지는 곳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손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 위험에 처해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순간 읽은 부분들입니다. 제 마음과 영

혼에 이것이 정말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확인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나로 말씀한 말

씀이니까 주님이 맞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큰 계시이며 앞날에 될 것을 받은 것이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

나님! 제발 그 팔을 조금만 더 있다가 내리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정을 아니까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깊은 슬픔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시간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꼭 해야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

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러한 때가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의 심판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